
대통령은 사과하고 R&D 예산 복원하라

지난 16일 발생한 ‘카이스트 입틀막’ 사건에 대한 국민 분노가 식을 줄 모른다. 
백주대낮 졸업식에서 학사모 쓴 졸업생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끌고 나갔으니 당연
한 일이다.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인 R&D 예
산 문제를 해결하라.

민생을 외면한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며 관권선거에 열을 올리다가, 마침내 연구 
예산 삭감으로 쑥대밭이 된 “과학수도 대전”에 올 때 이미 사태는 예견됐다. 이날
도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입에서 비롯된 불법, 졸속, 밀실 예산 삭감에 한 마디 사
과도 하지 않은 채 “과학기술 퀀텀점프” 운운했다. 이런 뻔뻔함을 참아줄 국민은 
없다.

“생색내지 말고 R&D 예산 복원하십시오!” 이것이 그 졸업생의 외침이었다. 이 정
당한 외침을 ‘입틀막’으로 제압하고 경찰서로 끌고 간 것은 그것이 너무나 상식적
인 외침이었기 때문이다. 하루 아침에 멀쩡한 과학자들을 카르텔로 몰고 수조원의 
연구비를 난도질한 자신들의 치부가 또 다시 드러나는 것을 참지 못했기 때문이
다.

지난 여름 윤석열 대통령의 한 마디 탓에 지금 연구 현장은 아비규환이다. 유수의 
과학자마저 학생연구원을 내보내고, 제자들에게 조기 졸업을 권하고 있다. 아무 
죄 없는 청년 과학도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.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성장의 
사다리에서 추락하고, 존폐 기로에서 신음하고 있다. 

그러므로 윤석열 정권이 틀어막은 카이스트 졸업생의 외침은 국민의 목소리요, 그
들이 저지른 만행의 부메랑이다. 우리 모두 지난 여름 대통령이 한 일을 알고 있
다.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.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
하고 R&D 예산을 복원하라.

민주주의 회복을 약속하라. 대통령 심기를 거스르면 국회의원이건 학생이건 가리
지 않고 끌어내는 나라는 민주 국가라고 할 수 없다.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
질이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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